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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딥러닝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, 치과 분야도 
예외가 아니다.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접목된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
를 고찰한다.
딥러닝 기반의 치과 방사선 영상 자동 분석 및 임상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은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
크게 향상시키고 있다. CBCT 데이터를 활용한 3차원 해부학적 구조물의 자동 모델링과 구강 스캔 데이터
의 완전 자동 정합 기술은 임플란트 수술 및 복잡한 구강외과 수술의 효율화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. 
나아가 AI 기반 보철물 설계 최적화는 기공 과정의 자동화와 보철물 제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, 
이러한 AI 기반 CAD/CAM 응용 기술은 당일 보철을 넘어 1시간 보철 시대를 현실화하고 있다.
특히 주목할 분야는 All-on-X 전악 보철에 특화된 AI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다. 수술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
임플란트 식립 위치 및 각도 최적화, 즉시 로딩(Immediate Loading)을 위한 임시 보철물의 AI 보조 설계
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혁신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제시하고 있다. 이는 치료 과정의 예측 가능
성 향상, 환자의 내원 횟수 감소, 술자 및 환자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.
인공지능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치과 임상 의사결정 전반에 관여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으며, 가
까운 미래에는 진단·치료 계획·보철 설계·수술 내비게이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다. 
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치과의사는 기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, AI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
디지털 워크플로우를 능동적으로 임상에 활용해야 한다. 동시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임상적 판단력과 
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, 인공지능 시대의 능동적 주체로서 치과 임상의 미래를 선
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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